
고추잠자리 맴도는 목장길은 아직 여름을

내려놓지 못했다. 민오름을 향하는 포장길

은 처서를 보내고 온 방문객을 심술궂은 열

기로 환영한다. 매미의 졸린 울음소리가 여

름의 끝자락을 뱉어내는 길에는 심술이 못

마땅한 들꽃이 밝은 미소를 보내며 위로한

다. 높은 습도와 바람이 잠 깨지 않은 목장

길을 서둘러 벗어나 정자를 찾는다. 그늘이

필요하다. 들판에는 가을꽃들이 고개를 들

었고 예초기 울음소리는 정자로 몰려든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한라일보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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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 남원읍 의귀리의 옷귀馬테마타운에서

시작했다. 코스는 주차장을 출발하여 목장

길을 따라 초지를 지나 민오름을 오르고,

마로를 따라 걷다 편백숲길을 지나 전망대

를 거친 뒤 4 3길을 걷는다. 4 3길은 영궤

와 민오름4 3주둔소를 지나 이어진다. 주둔

소 터를 지나면 목장길을 다시 만나고 그

길을 따라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다.

옷귀馬테마타운 주차장을 떠나 목장길 초

입에 들어선다. 작년 말 새로이 길을 낸 임

도에는 아직 자갈이 깔려있다. 민오름을 중

심으로 공설 임도를 새로 만들었고 포장된

길과 자갈로 마감한 길이 함께 있다. 길가

때죽나무는 열매를 달고 있고 하늘타리 꽃

은 긴 수염을 어루만지고 있다. 멀리 민오

름이 보이는 목장길에는 말똥버섯이 헤집고

올라섰다. 때마침 만난 관리인이 열어준 목

장을 들어서면 민오름까지 이어진 포장길을

만난다. 길잡이 박태석 씨가 목장 관리인에

게 민오름4 3주둔소의 위치를 물어본다. 4

3길을 알리는 리본은 주위에 묶여 있지만,

안내판이 보이지 않아 주둔소 위치를 정확

히 알 수가 없다. 아직도 바람은 잠에서 깨

지 않았다. 도꼬마리 가득한 목장을 벗어나

정자에 몸을 놓았다. 모기가 달려든다. 그래

도 그늘에 들어서니 더위는 한풀 꺾인다.

잠시 쉬고 민오름 탐방로를 찾았다.

민오름은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표고

446.8m의 오름이다. 여느 민오름과 마찬가지

로 나무가 없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지금

은 삼나무가 울창한 오름이 됐다. 남쪽으로

는 경사가 다소 가파르고 동쪽으로 벌어진

말굽 모양의 분화구가 있다. 삼나무숲 가운

데로 만든 오름 탐방로는 낡은 야자 매트와

나무계단으로 조성됐다. 쉬엄쉬엄 오른 정상

에는 전망대가 있다. 흐린 하늘 아래 전망대

에서 얼음물로 목을 축이며 주위를 둘러본

다. 꾸지뽕나무 열매가 빨간색으로 익어간다.

정상 전망대를 돌아 나와 느슨한 능선을

따라 삼나무숲을 내려가면 마로를 만난다.

의귀 에코힐링마로다. 마로는 편백림숲길을

꺾어 돌아 숲길과 내를 지나 전망대로 이어

진다. 길옆은 요즘 한창인 모시풀 세상이다.

전망대는 민오름을 배경으로 물영아리오름

과 멀리 일출봉 언저리까지 주위의 풍광을

보여준다. 마로는 의귀마을 4 3길과 겹쳐진

다. 4 3길에는 당시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

을 피해 의귀마을 주민들이 은신했던 영궤

가 있다. 또 전투경찰사령부 1개 소대가 주

둔하여, 남아 있는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던 민오름4 3주둔소도 있다. 무

겁고 커다란 고목 두 그루가 움켜잡고 있는

영궤는 사연을 잊어버린 듯 천장을 박쥐들

의 거처로 내주었다. 주둔소는 흔적은 모두

없어지고 안내판만 남아 있다. 주위에 묘가

가득하다. 성을 쌓았던 돌을 산담으로 사용

하며 주둔소의 흔적이 사라진 모양이다. 추

석이 다가오면 제주 섬은 예초기 엔진소리

로 덮인다. 식게 아니헌 건 놈이 모르고,

소분 아니헌 건 놈이 안다 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제주는 벌초를 중

요시한다. 자손들은 조상

산소에서 예초기 소리 요

란하게 벌초를 하고, 나

이 든 어머니는 그 소리

를 들으며 임도에 세워

둔 차에서 자식들을 기다

린다. 양영태 제주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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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더위 벗삼아 마로와 목장길 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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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고장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들어선 옷귀마테마타운 일대에 조성된 마로길은 곳곳에 야자 매트까지 깔아놓아 사람과 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영태 작가


